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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
- ‘자동차업종‘과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의 2024년 제1차 일터혁신 

네트워크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기업 주도의 일터혁신 모델 확산을 위해 
‘자동차업종’과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의 일터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5월 22일(수)과 5월 30일(목), R.ENA컨벤션(서울 중구)에서 진행되는 
｢제1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는 정보기술(IT)·정보통신업종 35개 기업과 
자동차업종 22개 기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업계 이슈, 일터
혁신 컨설팅 참여 경험 등을 공유하고,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드는 방안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정보통신 두 분야는 지난 3개년(‘21∼‘23)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주요 업종을 고려하여 선정됐다. 재단은 
미래차 등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작업조직·작업환경 개선을 필두로 자동차
업종 231개 기업에서 483개 영역 컨설팅을 진행했다. 정보기술(IT)·정보통신
업종에서는 임금·평가체계 개편을 주요 이슈로 226개 기업에서 462개 영역 
컨설팅을 수행했다.
  재단은 업종별 네트워크를 통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기업 간 혁신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제1차 네트워크 행사는 네트워크 참여기업 간 자유 토의 및 업계 명사 강연으로 
진행된다. 


